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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중국 정부가 한류 수용에 제동을 거는 이면에는 중화사상에서
나온 우월(優越) 의식, 아편전쟁 당시 굴욕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된 우환(憂患) 의식, 중국 부흥
을 향한 초조함이 뒤섞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23일 배포한 학술 토론회 발표문에서 시진핑
(習近平) 정부가 실행에 나선 아이돌 팬덤 문화 정화운동에 모순적 태도가 드러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이면에 우월·우환 의식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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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내일 '한중 문화충돌' 학술 토론회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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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이 24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중 문화충돌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학술 토론
회에서 발표자로 나서는 윤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외국 문화 수용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외국 문화 상품 수입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
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열풍을 일으킬 때면 어김없이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우월·우환 의식 공존에 대해 비판한 뒤 "강박 관념과 불안한 욕구로 인해 중국
인들은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태도가 호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중국의 한류 제한령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한국인의 반감을 초
래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또 다른 발표자인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 사회주의와
전통문화는 동일체', '서구 문화와 민주주의는 동일체'라는 논리를 통해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확
산하면서 서구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를 비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유독 한국을 향해 문화 공격을 많이 한다고 보고, 그 이유로 고대 한국은
스스로 문화를 발명할 능력이 없었다는 전통적 관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중국 한류 팬의 애국주의 대열 투항도 원인으로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언론이 사용하는 용어인 '문화공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국 고대사를 겨냥
하고 실시한 역사 정책인 동북공정을 연상시켜 한중 간 문화충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게 한다"며 중국 문화를 알리는 '전파공정'은 세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중 간에 일어난
단오제 논쟁, 중국 추석인 중추절의 신라 기원설, 한중 문화 교류사에서 접는 부채의 의미 등을
다룬 발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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